
:  미디어 속 직업병

같이 보기

영화 <아이스 로드(2021)>

낮과 밤이 바뀌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수면장애

겨울이면 영하 50도로 내려가는 곳. 단단하게 얼은 호수 위로 

얼음길(아이스 로드)이 열리는 곳, 캐나다 위니펙 호수다. 서울-부산 거리보다 더 긴 

425km를 지나 매몰된 광부들을 구출하는 미션을 받은 주인공은 겨울도 아닌 

해빙기의 아이스 로드를 건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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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가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자꾸 깬다.

   자다가 깨면 다시 못 잔다.

   충분히 잤다고 생각됨에도 전혀 개운하지 않다.

   잠들기 위해 수면유도제 또는 음주를 한 적이 있다. 

- 낮잠을 피한다.

-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에 더운물로 목욕을 한다.

-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 즉 담배, 커피, 홍차, 콜라, 술 등을 피한다. 

- ‌�잠자리에 누워서 10분 이상 잠이 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단순  

작업을 하면서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수면장애 예방하기

얼음 길을 건너 30시간 안에 구조하라

영화 <아이스 로드>는 얼음 길을 지나 사고로 매몰된 

광부를 구하러 가는 트레일러 운전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마이크(리암 니슨)는 대형 트레일

러 운전사로 일한다. 그에게는 전쟁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된 동생 거티(마커스 토마

스)가 있다. 혼자 둘 수 없어서 마이크는 거티와 함께 

트레일러를 타고 일을 한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가 있는 동생을 따돌리는 동료들 때문에 8년

간 11번의 이직을 했다. 동생을 보살필 돈이 필요했던 

어느 날, 기사와 정비사 모집 공고를 보고 동생과 함

께 지원하게 된다.

그들의 업무는 캐나다 매니토바주에 다이아몬드 광

산 폭발 사고로 갇힌 26명의 광부를 구할 구조용 파

이프를 운반하는 것이다. 다만 큰 문제가 있다. 이들

이 지나야 할 곳은 영하 50도에 달하는 극한의 추위

와 눈 폭풍이 도사린 ‘하얀 지옥’ 위니펙 호수라는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야 할 길은 땅이 아닌 얼음이

고, 얼음이 곧 녹기 시작하는 4월이라는 점이다. 산

소가 떨어지기 전인 30시간 안에 광부들을 구출해야 

한다. 하지만 광산까지 가는 길은 순조롭지 않다. 아

이스 로드를 횡단하면서 닥쳐오는 재난과 폭발을 은

폐하려는 기업들이 훼방을 놓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이크 같은 대형 트럭 운전기사들은 직업병

과도 전쟁을 치른다. 바로 장시간 운전하는 트럭 운

전기사들에게 위험한 ‘수면장애’다. 

개인적 문제부터 산업재해까지 초래하는  

수면장애

수면장애란, 불면증, 수면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

증,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수면과 관련된 여러 질환

을 말하며, 인구의 약 20% 이상이 경험한 적이 있거

나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흔한 질환이지만,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학습장애,  

능률저하, 교통사고, 안전사고, 정서장애, 사회 적응

장애 그리고 산업재해 등의 원인이 된다. 

수면장애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다.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장애로 일반인의 약 1/3이 경험한다. 또한 

9%는 일상생활에서 불면증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

고 한다. 대부분의 수면장애 환자는 낮에 졸음을 호

소한다. 낮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졸리거나, 순간 

멍해지기도 한다. 자면서 간헐적으로 숨이 멎는 수면 

무호흡증을 겪기도 한다.

수면장애는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개인적, 사회적 문

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화물 운전기사에게 

졸음 등을 유발하는 수면장애는 위험한 질환이다. 

장시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화물 운전기사는 

시간에 맞춰 운송하기 위해 낮과 밤이 바뀌다 보니 

수면장애를 겪는 일이 빈번하다.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상 습관을 개선하

는 것이 중요하다. 잠들기 전에는 술이나 커피 등 수

면을 방해하는 물질은 피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

리에 드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운동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 습관을 통해서도 수면장애가 나아지지 않으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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